
고령친화종합체험관, 6월 재개관 
- 코로나19에 따른 휴관 종료… 고령친화산업과 AI융합 실증연구 등 활성화 기대

- 광주 남구 소재 ‘인기 체험관’… “고령친화산업 저변 확대 위한 콘텐츠 마련”

             ▲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전경

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(센터장 오창명·지스트 의생명공학과 교수)가 운영하는 

‘고령친화종합체험관(이하 체험관)’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

6월 2일(목) 재개관한다.

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37(행암동 156)에 위치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고령친화산

업 육성을 위한 약 470평 규모의 체험 공간으로,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어르신, 

복지시설 종사자 등 하루 평균 2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시설이었으나 2020년 9월 

이후 운영을 중단해 왔다.

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이번 체험관 재개관에 맞춰 일부 시설을 정비하고, 고령친

화제품 수요 창출 및 산업지원·육성을 위한 고령친화 관련 △헬스케어 △엔터테인먼

트 △기획전시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△리빙랩(생활실험

실) 기반 연구시설을 새로 조성했다. 

특히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가전, 헬스케어 등의 실증공간 및 사용성평가 중

심의 빅데이터 활용체계로 전환하여 리빙랩 기반의 고령자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

집·분석·공유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AI융합기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

획이다.

체험관 운영시간은 임시 휴관 이전과 동일한 평일(월~금)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

5시까지이며,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공식 휴관한다.



     

▲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입구 ▲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전경

오창명 센터장은 “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어렵게 재개관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고

령친화산업을 잘 이해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마련했다”며 “4차산

업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고령친화 융합산업 기반 조성과 4차산업 선도센터로서의 

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2013년 5월 문을 연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

는 고령친화산업의 광주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

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, 2021년 광주광역시 위‧수탁과제 공모를 통해 현

재 지스트가 4단계 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.

4차산업혁명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고령친화융합 산업기반 조성과 기술사업화를 

위한 허브로서, 광주광역시와 함께 △고령친화선도 기업 육성 △4차산업 융합형 

연구개발 지원 △기술사업화 R&BD(사업화 연계기술개발)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

고령친화산업 생태계 강화 및 수익창출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  


